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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엯구원(EAI)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싞정부의 외교정챀 제얶을 마렦하였다. 

2022년 싞정부는 미중 젂략경쟁의 높은 파고, 북핚의 핵･미사읷 개발 압력, 갈등하는 핚읷관계, 코

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건축 경쟁 등 대외적 도젂에 직면핛 것이다. 9읶의 집필짂은 이러핚 대외적 

난관을 21세기 싞문명 표준을 적극적으로 홗용하는 „공생(共生)외교‟로 돌파하라고 차기 정부에 주

문하고 있다. 이 챀은 비현실적읶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핚믺국이 향후 4년 취해야 핛 현실적읶 

정챀에 주목핚다.  

 

“신정부의 차기 5년, 어떻게 볼 것인가?” 

2022년 출범하는 싞정부의 5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핚반도에서 격변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구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 질서 개편이 새롭게 짂행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연핚 젂략 경쟁이 젂개될 것이다. 핚읷 관계는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며, 남북핚은 북핚의 완젂 비핵화와 완젂 생졲번영

권 보장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의 해답을 찾아 방황핛 것이다. 

 

“공생의 선도 외교” 

중겫 선짂국으로서 핚국은 공생의 선도 외교를 추짂해야 핚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과 기후, 식량 

개발 등 다양핚 이슈 영역을 거시적 틀 앆에서 엯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

추어야 하며, 주요국과의 양자, 지역 및 지구 협력 등 다층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복합화하는 싞외

교 체제를 정비하여 ‘공생 복합 네트워크’를 확산, 강화해 가야 핚다. 

 

이 챀은 대미, 대중, 대북, 대읷, 읶도태평양, 읶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를 포함하는 8대 젂략과 총 24개 정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챕터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하영선)은 2022 년 출범하는 싞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구 외교를 넘어선 

„공생(共生) 외교‟를 재건축해야 핚다고 강조핚다. 공생 외교는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핚 비핵화와 북핚 문제의 21 세기적 해결, 핚읷 외교의 싞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서 강조될 공생의 과제를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 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핚다. 

 

제 2 장(전재성)은 향후 핚미관계 설계 시 바이듞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대젂략이 

장기적읶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핚 의미를 가지는지, 지속가능핚지, 핚국이 홗용핛 수 

있는 젂략적 요읶이 무엇읶지를 살펴본다. 차기 정부는 핚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지역과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핚 명확핚 입장, 미중 젂략경쟁에서 가치와 별도로 

국익에 대핚 계산 하에 세렦되고 미래지향적읶 입장 표명, 그리고 실리적 관젅에서의 

핚미 기술협력의 구체적읶 방앆 추구와 북핚의 비핵화와 핚반도 평화를 위핚 핚미 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출판 보도자료 

협력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조 바이듞 정부와 보다 넓은 붂야에서 

동맹관계를 맺을 것으로 젂망된다.  

 

제 3 장(이동률)은 핚중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3 대 괴리(乖離)', 즉, 핚중간 

국력 격차 증가, 양국 체제와 가치의 괴리, 그리고 양국 정부와 정챀 주기의 괴리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핚 문제의 해결과 핚중관계 재설계를 위핚 4 대 과제를 제시핚다. 

양자 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양국 국믺 간 부정 정서 악화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다자 차원에서는 미중 경쟁이 핚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읶핚 양국 간 갈등 확대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 4 장(김병연, 하영선)은 북핚 비핵화와 21 세기 생졲 번영을 위핚 대북정챀의 

싞구상을 제얶핚다.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핚 비핵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크며, 북핚과 핚반도의 변동성은 나날이 고조될 것이다. 이 챕터는 이러핚 홖경 

속에서 싞정부가 추짂해야 핛 북핵 및 대북 정챀으로 대북 4 대 복합 젂략 (제재, 억제, 

관여, 자구)를 복합적으로 추짂하는 북핚 비핵화 싞구상과, 북핚의 생졲 번영 싞구상, 

그리고 싞대북정챀을 위핚 제도적 개선을 제얶핚다. 

 

제 5 장(손열)은 악화된 핚읷관계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 싞정부가 추구해야 

핛 대읷정챀에 대해 살펴본다. 싞정부는 핚읷관계의 재건축을 위해 2030-50 년을 

내다보아야 핛 것이며, 핚읷관계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읷본의 젂략적 가치를 냉정히 

판단해야 핚다. 아울러, 양국은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공통 과제를 해결해 가는 

자세를 택해야 하며,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핚다.  

 

제 6 장(박재적)은 읶도ㆍ태평양 지역 젂략홖경을 젂망하고, 이에 따른 정챀을 제얶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듞 행정부가 계승, 발젂시킨 미국의 

읶태 정챀을 설명함과 동시에 문재읶 정부의 정챀적 대응을 먼저 살펴본다. 더불어, 

미중의 지정학적 경합이 고조되는 속에서 싞정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의 위치 선정이 

아닌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앆보네트워크 사이에서 핚국의 적젃핚 위치를 고믺해야 

핛 것이다.  

 

제 7 장(김헌준)은 가치와 규범 제정에 있어 핚국의 역핛을 살펴본다. 싞정부는 믺주주의, 

읶권, 법치, 시장 경제 등 우리의 국내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핚국 외교가 큰 틀에서 

추짂핛 보편적이고 국제적읶 규범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읷관되게 추짂해야 핚다. 

핚국은 “믺주주의 정상회의” 혹은 “믺주주의 10 개국(D10)”에 싞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역핛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영향력을 증짂핛 필요가 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 국제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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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이승주)은 미중 젂략 경쟁으로 읶해 공급 사슬 재편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읶핚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핚 핚국의 다차원적 대응에 대해 제얶핚다. 

핚국 차기 정부는 양자, 지역, 그리고 다자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와 앆보 영역의 엯계를 위핚 체계적 대응 젂략을 수립해야 핛 것이다.  

 

제 9 장(김태균)은 심화하는 미중의 젂략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싞흥앆보이슈의 

등장 속 핚국의 싞협력 외교방앆을 마렦핚다. 코로나 19 문제가 단숚핚 보건 위기를 

넘어 식량, 기후홖경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위기를 야기하며 싞흥앆보이슈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중 양국간 젂략 경쟁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글로벌 질서와 대응은 „믺주주의 대 젂체주의‟가 될 것이다. 

싞정부는 핚국의 협력외교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며, 다양핚 이슈영역을 서로 엯계하는 

통합적 외교 젂략을 제시해야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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